게임 중독은 질병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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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게임중독(게임사용장애)’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. 세계보건기구(WHO)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Gaming disorder(게임사용장애)를 포함시켰다. 그간, 축적되어 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. 과연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일인가?
중독이란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,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, 신체적 의존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,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. 게임 중독은 게임 과몰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몰입,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안좋은 것은 사실이다.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. 이런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.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한다면 과연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있을까? 가 문제점이다. 그리고 만약 진짜 질병이라고하면 진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도 문제이다.
게임중독을 도박중독, 알코올중독과 비교해볼 수 있다. 먼저 도박중독과 비교해보면 도박중독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과 사회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. 그 외 경제력 상실, 무기력증, 우을증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. 즉 부정적 영향, 부작용 때문에 질병으로 간주되는 것이다. 게임중독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. 그래서 아직은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. 그 다음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취약성, 환경의 위험성, 알코올의 중독성 3가지 요인 때문에 질병으로 등재되어있다. 그리고 신체적으로 알코올이 있는 것을 먹거나 마셨기 때문에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지만 게임중독은 게임을 얼마나해야 중독인가, 어느정도 수준이 과몰입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.
게임에 얼마나 몰입해야 질병으로 볼 것인지, 그리고 치료제와 치료방법 마련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. 만약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면, 유튜브와 SNS의 과도한 사용도 질병으로 볼 것인가? 과도한 사용이 좋지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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